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기반하여 2019년 금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금연홍보 및 캠페인,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판촉 규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인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성인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등장과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전자담배 사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광고·판촉 행위 제한, 가향 표시 금지, 건강경고 

표시 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본 팩트시트는 이처럼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담배규제정책 

및 담배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 수용성을 살펴보고, 향후 담배규제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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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용 및 
규제 환경  
변화

 국내 담배 시장의 급속한 변화 1

�- 국내 담배 시장은 전통적인 궐련 중심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를 보임

- �2024년 기준 궐련 판매량은 28.7억 갑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2024년 판매량은 6.6억 갑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지 8년 만에 2.3%에서 18.4%까지 대폭 확대됨

-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량의 지속적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흡연자의 담배 사용 행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 인식 파악 및 규제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시사함
※ 원 자료의 기존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반올림한 아래의 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흡연행태 및 성인 흡연율 변화

- �우리나라 성인의 궐련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담배 사용 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표 1]
연도별 담배  
판매량·반출량

[그림 1]
우리나라 성인의 
담배제품 사용률 
추이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비교

전년 
대비

’14년 
대비

판매량(억 갑) 43.6 33.3 36.6 35.2 34.7 34.5 35.9 35.9 36.3 36.1 35.3 △2.2% △19.0%

궐련담배 43.6 33.3 36.6 34.4 31.4 30.6 32.1 31.5 30.9 30.0 28.7 △4.3% △34.2%

궐련형 
전자담배 등

- - - 0.8 3.3 3.8 3.8 4.4 5.4 6.1 6.6 8.3% 순증

반출량(억 갑) 45.0 31.7 37.3 34.0 35.8 33.6 36.4 35.6 36.1 35.8 35.9 0.3% △20.2%

※ 자료원 : 기획재정부. (2025). 2024년 담배 시장 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기획재정부. (2025). 2024년 담배 시장 동향(2025. 04. 18. 보도자료).

※ �자료원 : 질병관리청. (2025).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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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4

9.2

7.2

3.1

11.2

6.1

2.9

9.1

1.9

6.2

10.3

일반담배(궐련) 현재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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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 
인식조사  
주요 결과 2

 담배규제정책 인식조사 개요

- �담배규제정책 및 전자담배 위해성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00명
• 조사기간 : 2025. 11. 18.(화) ～ 12. 4.(목)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 담배규제정책 인식 및 수용성, 전자담배 위해성 인식 등

1. 국내 주요 현황 2. 인식 조사 주요 결과 3. 결론 및 제언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2025년 담배규제정책 인식 및 성과도 조사 결과

[그림 2]
전자담배 제품 
사용의 위험성 
인식 결과

 전자담배 위해성 인식

• 전자담배 제품 사용 위험성 인식

- �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물질 함유 

(85.6점)와 실내 사용 제한 필요성(86.6점)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흡연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사용 위험성 인식

- �흡연여부에 따른 위험성 인식 비교 결과, 비흡연자의 위해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 사용 

제한(19.0%p) 및 에어로졸 위해성(20.6%p) 항목에서 인식 차이가 두드러짐

[그림 3]
흡연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제품 사용의 
위험성 인식 결과

❺ �전자담배에는 건강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93.2
79.9

❷ �전자담배 연기(에어로졸)는 건강에 
해롭다.

93.3
72.8

❹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94.4
75.4

❸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88.4
76.1

❶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처럼 건강에 
해롭다.

93.2
76.5

❻ �향(과일, 멘톨, 허브 등)을 넣은 
전자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86.9
68.7

흡연자 비흡연자 GAP(비흡연자-흡연자)

[ BASE : 흡연자(n)=268, 비흡연자(n)=932 / 단위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비율) ]

13.4

19.0

16.7

20.6

12.3

18.3

[ BASE : 전체(n=1,200) / 단위 : %, 점(100점 환산 평균) ]

53.636.78.6

60.529.76.7

48.541.07.1

48.440.38.4

54.331.310.3

46.136.813.9

0.8

2.9

2.9

2.3

2.2

2.7

0.4

0.5

1.2

0.9

0.7

0.6

❺ �전자담배에는 건강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❷ �전자담배 연기(에어로졸)는 
건강에 해롭다.

❹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❸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❶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처럼 
건강에 해롭다.

❻ �향(과일, 멘톨, 허브 등)을 넣은 
전자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85.6

86.6

83.5

83.4

83.7

81.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0점 환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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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흡연 여부에 따른
담배규제정책 
인지도

 담배규제정책 인식 및 수용성

• 담배규제정책 인지도

- 담배규제정책 인지도는 각 정책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함

1. 국내 주요 현황 2. 인식 조사 주요 결과 3. 결론 및 제언

[그림 5]
흡연 여부에 따른 
담배규제정책  
지지도 결과

• 담배규제정책 지지도

- 담배규제정책 지지도는 각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 �세부 항목별로는 금연 광고 및 캠페인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흡연 예방과 금연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흡연 여부에 따른 응답자 간 지지도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담배 제품 가격 정책으로, 그 격차는 

2023년 25.3점에서 2025년 30.0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지지도
평균

67.2

83.7

16.6

금연
환경조성

64.4

87.2

22.9

금연광고 
및 캠페인

72.3

85.1

12.8

담뱃값
건강경고

64.2

81.1

17.0

청소년 
담배 제품 
사용 예방

72.5
83.2

10.7

담배 제품 
성분 규제

70.9

84.4

13.5

금연지원
서비스

71.9
83.1

11.2

담배 제품 
광고〮판촉〮
후원 규제

68.7

83.0

14.3

담배 제품 
가격 정책

52.6

82.6

30.0

흡연자 비흡연자

※ �차이: 비흡연자-흡연자 [ BASE : 흡연자(n)=268, 비흡연자(n)=932 / 단위 : 점(100점 환산 평균) ]

- �조사 결과, ‘담뱃갑 건강경고’ 항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정책의 시각적·직접적 메시지 전달 방식과 일상생활 속 

높은 노출 빈도가 정책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흡연자의 전반적인 담배규제정책 인지도가 비흡연자 대비 높게 나타남에 따라, 

담배규제정책이 주요 타겟층인 흡연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줌

흡연자 비흡연자

금연
환경조성

75.9 75.3

-0.6

금연광고 
및 캠페인

77.9 77.8

-0.1

담뱃값
건강경고

82.7 80.2

-2.5

청소년 
담배 제품 
사용 예방

76.9 75.8

-1.1

담배 제품 
성분 규제

67.9 64.1

-3.8

금연지원
서비스

77.1 75.6

-1.5

담배 제품 
광고〮판촉〮
후원 규제

65.9 63.4

-2.5

담배 제품 
가격 정책

76.8 76.0

-0.8

인지도 
평균

-1.6

75.1 73.5

※ �차이: 비흡연자-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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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흡연 여부에 따른 
담배규제정책  
수용성

• 담배규제정책 수용성(흡연/비흡연)

- �정책 수용성은 각 정책에 대한 인지도, 도움 정도 및 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함

1. 국내 주요 현황 2. 인식 조사 주요 결과 3. 결론 및 제언

수용성
평균

66.3 68.4

2.2

금연
환경조성

69.8 71.1

1.3

금연광고 
및 캠페인

67.2
68.9

1.7

담뱃값
건강경고

64.4

67.6

3.2

청소년 
담배 제품 
사용 예방

67.5 69.5

2.0

담배 제품 
성분 규제

65.1
66.6

1.5

금연지원
서비스

65.8
66.3

0.5

담배 제품 
광고〮판촉〮
후원 규제

67.2 66.4

-0.8

담배 제품 
가격 정책

62.9

70.8

7.8

흡연자 비흡연자

- �조사 결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의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가 확인됨

- �특히 ‘담배 제품 광고·판촉·후원 규제’ 항목에서 흡연자의 수용도가 비흡연자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0.8점 차이), 이는 흡연자 스스로도 담배 마케팅 및 노출 규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요구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차이: 비흡연자-흡연자 [ BASE : 흡연자(n)=268, 비흡연자(n)=932 / 단위 : 점(100점 환산 평균) ]

[그림 7]
성별에 따른
담배규제정책
수용성

• 담배규제정책 수용성(성별)

-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의 정책 수용도가 근소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담배 제품 광고·판촉·후원 

규제’ 항목에서는 남성(68.0점)이 여성(65.1점)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의 

흡연율을 고려할 때, 담배규제정책의 주요 타겟층인 남성이 마케팅 및 광고 활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남성 여성

금연
환경조성

70.8 70.8

0.0

금연광고 
및 캠페인

68.0
69.0

-1.0

담뱃값
건강경고

66.5 67.3

-0.8

청소년 
담배 제품 
사용 예방

68.9
69.2

-0.2

담배 제품 
성분 규제

66.6 66.0

0.6

금연지원
서비스

65.2

67.1

-1.9

담배 제품 
광고〮판촉〮
후원 규제

68.0

65.1

2.9

담배 제품 
가격 정책

68.4
69.6

-1.1

수용성 
평균

-0.2

67.8
68.0

※ 차이 : 남성-여성 [ BASE : 남성(n)=593, 여성(n)=607 / 단위 : 점(100점 환산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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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제
기존 호 찾기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현황38호

바로가기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현황

39호
바로가기

국내 담배 
사용 현황34호

바로가기

 결론

- �우리나라의 궐련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담배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담배 사용 행태도 변화하고 있음

-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의 건강위해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위해성 

인식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연광고 및 캠페인, 금연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정책적 시사점

- �전자담배 건강위해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전자담배 에어로졸의 건강위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책 수용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널리 사용되는 가향 물질은 제품의 매력도를 높여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가향 물질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소통이 필요함

결론 및
제언

1. 국내 주요 현황 2. 인식 조사 주요 결과 3. 결론 및 제언


